
한화, 말레이 태양광 진출 타진
김승연 회장, 라자크 수장 면담 … 동남아 5개국 순방 마무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동남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말레이지아를

찾았다고 한화가 7월7일 발표했다.

김승연 회장은 7월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지아 나지브 라자크 수상을 만나 태양광 공장, 보험업, 호텔

리조트, 방위산업 등 한화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말레이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말레이에서는 노동집약형에서 하

이테크 부문으로 산업발전 분야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에서 태양광

진출이 가장 유리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지브 라자크 수상은 “말레이는

솔라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일류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미 태양광 셀을

만드는 회사가 진출한 것처럼 한화의 말레

이 투자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승연 회장은 말레이지아 방문에 앞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를

찾아 방문국의 정ㆍ재계 인사를 만난 자리

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가능성을 타진했다.

베트남에서는 호찌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진출을 타진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조림 사업과 생명보험업 진출

을 모색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연탄 광산 개발과 생명보험사업 진출에 관심을 표명했고, 태양광과 바이오

산업 등 주력 분야에서도 현지 시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8월 지사를 설립해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고무농장, 광물자원 개발 사업 진출을 검토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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